
  사랑하는 문과대학 가족 여러분,

  어느덧 2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비록 능력에 과분한 자리지만 다행이 큰 과오없이 

떠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짧은 2년 동안에도 우리 문과대학에는 여러 기쁨과 

슬픔,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. 

 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좋은 분들과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

니다. 우리 문과대학과 인문예술 발전에 도움을 주신 유경선 동문회장님과 박은관 이

사님, 그리고 학과장과 주임교수님들, 각종 위원회에서 봉사하신 교수님들, 문과대학 

모든 교수 및 강사 선생님들과 동문들, 훌륭하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

학생 여러분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.  

  2년간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학장의 불찰을 탓해주시고, 함께 일하시는 

분들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문과대학은 앞으로도 계

속 새로운 정신과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, 가벼운 마음으

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임 인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문

과대학 가족 모두에게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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